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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후보는 ‘성차별 광고’를 당장 폐지하라

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첫 TV선거광고에서 여성이 입사 면접에서 불공정하게 합격한 것처럼 
묘사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.

‘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’라는 자막으로 시작하는 광고에 나오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장 장면
에서 면접장에 나란히 앉은 3명 중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다. 다른 쪽을 보던 남성은 여성을 바
라본다. 이어 남성이 낙담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서자 ‘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’ 
라는 문구가 겹쳐진다. 마치 여성이 불공정하게 합격함으로써 남성이 탈락해 피해를 본 듯한 인
상을 준다.

윤석열 후보가 채용과정에서 여성이 불공정하게 합격한 것처럼 표현하는 의도는 명백하다. 박탈
감과 불안감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려 여성을 적대시하고 증오를 부추겨 표를 모으려는 저
급한 선거전략이다. 

영상을 결코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은, 국민의힘이 여성혐오와 성별간 갈등을 지속적으
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. 윤석열 후보는 “성차별은 없다” “여성가족부 폐지” 등을 주장하고 
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“오또케” 등을 공약집에 담아 지탄을 받았다. 이준석 대표 또한 여성할
당제 폐지 등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‘이대남’을 공략해왔다.

성차별을 조장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윤석열 후보의 비열한 선거전략은 국가를 불행의 늪으로 빠
뜨리고 있다. 이 때문에 윤 후보를 비판하는 여론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. 윤 후보는 진정 국
민을 생각한다면 성차별 광고를 폐지하고, 분노 심리에 기생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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